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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 

취득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

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5회를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집 

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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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같은 사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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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찍기는 세상에 틀(Frame)을 씌우는 행위다. 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일이다. 그 안과 밖은 

전혀 다른, 반대의 세상이다. 틀 씌우기는 사진 이미지에 생명과 힘을 부여한다. 그래서 사진 촬영에 

나설 때는 항상 사각형 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. 사진가의 의도에 따라 전혀 새로운 이미지가 창출될 

수 있기 때문이다. 설사 의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진은 종종 세상의 이면을 드러내고, 낯선 이미지를 

만들어낸다. 

 

미학 측면에서도 틀 씌우기는 중요하다. 틀 안에 무엇을 넣고, 무엇을 밖으로 밀어내 배제하느냐에 따라 

사진의 작품성이 결정된다. 주목하는 대상, 핵심 포인트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. 주 피사체에 영향을 줄 수 

있는 주변의 사소한 대상을 살피고 사각형 틀 안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. 그 고민이 섬세하고 

깊을수록 사진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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